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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고지를 기필코 사수하라 ◈

국가보훈처는 ‘김영국’ 육군 대위를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

였다.

 • 김영국 대위는 6‧25전쟁에서 중동부 산악지역 주요 전초진지인 김화

지구 734고지에서 고립방어전투를 수행하던 중 6명의 적 사살과 기

관총 1정을 탈취하며 응전하였으나 끝내 적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함

○ 김영국 대위는 1928년 12월 1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에서

태어났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10월 9일 육군종합학교 

제9기생으로 입교하여 군사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12월 9일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제2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다.

○ 제2사단은 1951년 6월부터 적근산에서 김화동쪽에 이르는 산악지대

에서 방어작전 및 전방에 대한 수색작전을 펼쳤다. 1951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치열한 공방 끝에 주요 고지인 734고지를 확보한 후,

제2사단은 32연대에게 진지를 인수하여 방어하도록 하였고,

김영국 중위가 지휘하는 7중대는 연대 수색중대와 함께 734고지 

전진거점을 전담하며 적의 공세에 대비해 나갔다.

○ 1951년 9월 1일 중공군 제80사단 239연대가 734고지를 빼앗기 위해

총공격을 개시해오자, 2대대장은 각 중대에 현진지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특히 전진기지를 전담하고 있는 7중대장 김영국 중위에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기필코 734고지를 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중대는 대대 규모의 병력에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항전을 하였으나,

적군의 수에 이기지 못하고 고지의 9부 능선까지 밀리며 백병전이 

펼쳐졌다. 김영국 중위는 직접 적진으로 뛰어 들어 6명의 적을 

사살하고 기관총 1정을 탈취하며 응전하는 전공을 세웠으나, 끝내

적의 흉탄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 중대원 대다수가 고지에서 전사하였으나 중대의 잔여병력은 곳곳에서

거점을 사수하였고, 9월 9일 오전 6중대의 역습으로 734고지의 

재탈환에 성공하였다.

○ 김영국 중위와 7중대의 분전으로 734고지를 사수 할 수 있었으며,

이 전공으로 김영국 중위와 7중대에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먼 미대통령,

유엔군사령관과 미 제9군단장의 표창이 수여되었다. 그리고 김영국

중위는 육군 대위로 1계급 추서되었고, 1951년 을지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았다.

김영국 육군 대위
(1928.12.1.∼ 1951.9.2.)

상훈 : 을지무공훈장(’51)
           화랑무공훈장(‘51 2회)

※ 고인의 사진을 구할 수 없어 「육군역사사진집」1권 및 「사진으로 읽는

한국전쟁」에 수록된 고지점령에 성공한 아군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표현


